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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22일(금) 공개된 3화에서는 영업 2일 차를 맞은 <봉주르빵집> 식구들의 분주한 하루가 그려졌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문 속
에서도 주방과 홀은 빈틈없는 호흡을 자랑하며 첫 날과는 확실히 달라진 반전 활약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주방과 홀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능력치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차셰프’ 차승원은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오늘의 디저트 라
인업을 ‘번개’처럼 구워내며 주방을 진두지휘했다. 보조 셰프 이기택은 매의 눈 ‘차셰프’ 앞에서 정신줄을 바짝잡고 세심한 실력을
발휘하며 ‘섬세택’으로 거듭났다. 손발을 착착 맞춰가는 주방팀의 찰떡 호흡은 보는 이들까지 흐뭇하게 만들었다.

홀팀 역시 특급 센스와 다정함으로 빵집의 생기를 책임졌다. 사장님 김희애는 혼자 오신 할아버지를 위해 깜짝 구움과자 선물을 챙
기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줬다. 김선호는 눈코 뜰 새 없는 와중에도 프로 바리스타 모드로 돌입, 정성 가득한 ‘선호 라테’를 완성하며
비주얼과 맛을 모두 잡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번 3화의 백미는 시청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화려한 디저트 라인업이었다. 김선호와 이기택이 직접 공수해 온 고창 특산물
들은 차승원의 정교한 손끝을 거쳐 환상적인 프랑스 디저트로 재탄생했다. 싱그러운 ‘봉주르 딸기·블루베리 에끌레어’부터 ‘봉주르
복분자 마들렌·청보리 브리오슈’, 그리고 ‘차셰프’의 회심작 ‘봉주르 동백 타르트’까지 연이어 등판했다. 낯선 프랑스 디저트에 익숙
한 우리 재료를 더한 특별한 메뉴들은 어르신 손님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으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달콤한 디저트 한 조각으로 피어난 손님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빵집을 가득 채웠다. 생애 처음 카페를 찾아 손녀들과 바닐라라테를
나누며 추억을 기록한 할아버지부터 아빠의 친구들을 모시고 온 딸의 따뜻한 마음까지, 동네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채워나간 풍경
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초보 영업을 지나 맛과 멋, 그리고 깊은 감동까지 꽉 잡은 <봉주르빵집>의 무르익은 영업은 세대를 관통
하는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무해한 웃음과 따뜻한 온기로 기분 좋은 달콤함을 전하는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
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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